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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부드로우 : 무역에는 패자가 없다 

 

우리는 국제 무역이 (몇몇 산업에서의 일자리 상실과 같은 경우의) “패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미국의 “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

기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주장들을 계속 듣고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돈 부드로우는 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 기고한 그의 최

신 기사에서, 무역에는 패자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그 일부분을 한번 살

펴 보도록 하자: 

 

하지만, 이 “패자”라는 단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무역이 패자를 낳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역을 중단하는 것이 패자를 그만 만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하지만, 

시장 경제 하에서는, 국제 무역이 없더라도, 일자리들과 기업들이 주기적으로 파괴되곤 

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 하에서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이 “패자”라 묘사된다 하더라도, 

이 패배를 무역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역을 중단한다면, 패배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게 한다. 무역은 “패자”들을 양산하지 않는다.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 사람들과의 무역은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된 사람들과의 

무역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이 중요

한 특징은 무역에 대한 대중적, 학술적 토의 과정에서 완전히 무시된다. 그리고 다른 정

치 구역에 사는 사람들 간의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 

간의 무역, 즉 남성과 여성의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과도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

이다. 

 

국제적인 무역은 단지 경쟁이 발생하는 수많은 곳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

한다는 것은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 주장은 여



성과의 무역, 혹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거나, 농구의 팬이거나, 아니면 성이 V로 시작하

는 사람들과의 무역이 패배자를 낳는다는 주장과 결코 다를 것이 없다.  

 

경쟁과 경제적 변화가 몇몇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변화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사태의 핵

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무역은 “패자”를 낳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을 제한하게 하는 정당하지 않는 서술이다. 따라서, 국제 무역

이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생기는 것 이상의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역은 패자를 낳는다”는 그릇된 주장이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

록 하는 방법이다. 

 

번역: 조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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